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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비만, 고혈압…….  

라면이라는 음식에 따라다니는 단어들이다.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부터 

태어난 지 10년도 되지 않은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라면이 몸에 안 좋

다는 사실엔 다 공감한다. 실제로 라면은 몸에 좋지 않다. 라면 측면을 둘

러싼 포장지에는 나트륨 함량을 게이지 바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

데, 아는 식품 중 오직 라면에만 있다. 그 정도로 아주 많은 -그래서 주의

가 필요한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가 있으며, 관용적으로 나쁜 콜레스테

롤이라 칭하는 물질도 많이 들어 있다. 이렇듯 라면은 ‘몸에 나쁜 음식’이

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지 오래다. 언제부턴가 한 번씩, 날 잡아서 먹어야 

하는 유혹의 대상으로 라면은 치부되곤 했다.  

 

그럼 이렇게 만병의 근원인 라면을 왜 만들었을까. 답은 한국전쟁 직후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식품회사의 사장은 전쟁 이후 너무나 빈

곤해져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회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일본 여행 당시에 본, 인스턴트 라멘을 우리나라에

도 도입하고자 하였다.  

라면 같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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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돈이었다. 그의 꿈을 이룰 공장 하나를 지을 돈도, 돈을 빌려줄 

은행도 없었다. 이런 까닭에, 그에게 남은 건 오직 자신의 의지와 명분뿐

이었다. 그는 일본으로 가 당시 일본 라멘 1위 업체 사장을 만났다. 우리

나라 국민들이 굶고 있는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인스턴트 라멘이 국내

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장은 그 자리에서 라멘 공장을 지을 돈과, 제

조 설비를 무상으로 ‘양도’, 즉 그냥 공짜로 주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첫 번째 “라면”이 탄생했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싼 가격에 높은 영양을 주겠다는 그의 비전이 실현되었다. 즉 라면은 

건강하지 않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싼 가격에 좋은 맛과 많은 에

너지를 구현하기 위한 ‘서민의 음식’이다. 그러다 보니 잘살게 된 최근

에는 단지 욕망의 음식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

은 라면을 먹고, 매체에서 가난함의 상징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도 

라면이다.  

 

현대 사회에서 라면은 여유 있는 자들의 욕망을, 삶이 어려운 자들의 

배를 채워주고 있다. 나는 이런 라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라면은 할머

니가 끓이든, 내가 끓이든, 남자가 끓이든, 여자가 끓이든, 울산에서 끓

이든, 서울에서 끓이든 맛이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맛을 제공한다. 이렇듯 나도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도 똑같이 행동하

고 싶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겐 좀 못되게, 내 친구들에겐 한없이 착하게 

굴지 않길 원한다. 내가 상대에게 잘하지 않아도 상대는 내게 잘해주니

까, 한 번 보고 말 사이니까, 내가 싫어하니까 그에게 공평하지 않게 행동

하지 않을 수 있고 싶다. 라면을 모두가 좋아하는 이유는 라면은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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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같은 맛을 주고 항상 내가 기대하던 예전 그대로의 맛을 주기 때문이

라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편견 없이 공평한 사람이 되고 싶다. 

 

라면은 저렴한 가격에, 어려운 이들에게 최고의 효율을 제공한다. 실익

을 따진다면 천 몇백 원짜리 라면은 그리 남은 장사가 아니다. 더군다나 

자신에게 찍힌 부정적인 낙인에도 말이다. 나는 이렇게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수군거림에도, 낮은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의 꿈은 흉부외과 의사다. 돈을 벌려면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옳은 선

택이나, 그것은 세상의 선망을 받으며 좀 사는, 높은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의사라는 높은 사람이 높은 이들만을 위해 일한다면 낮은 사람

들은 소외되기만 한다. 나부터 낮은 곳을 향해 일해야지 사회 전체가 선

순환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배부르게 하겠다는 신념 하나만으로 라

면 기업을 세운 그처럼, 나도 ‘진짜 사회’를 위해 일하고 싶다. 

 

라면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어느 음식과도 잘 어울리고 그 음식의 맛

을 함께 먹으면 좋게 해준다. 흉부외과 의사는 몸 안, 중요한 장기들을 수

술해 치료한다. 치료의 성과가 몸 외부에 바로 드러나는 타 진료과와 다

르게, 흉부외과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치료받은 이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빛나게 한다. 나는 라면처럼, 나 자신은 별로 빛나지 않아도 나

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빛나는 삶을 살고 싶다. 도파민이 보상으로 분비

되지 않아도,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선이자 행복이라 여기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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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은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 내면을 보

면 나의 정신적 이상향을 닮아 있다. 잘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어려운 이

들에게 항상 같은 맛을 내는 라면. 라면은 누군가에겐 줘도 안 먹는 음식

일 수 있으나 또 다른 누군가에겐 가장 소중한 음식이다. 그래서 나는 라

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단 한 명에게라도 인생에서 가장 소중

한, 고마운 사람이 된다면, 나는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